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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1년간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온 

조휘주라고 합니다. 2학기는 1학기보다 더욱 빠르게 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1년간 일본에 다시는 오지 않을 사람처럼 누구보다 일본을 즐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대단한 것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본에서 도전하고 싶었던 것을 

모두 이뤄냈기에 후회 없는 1년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번 체험 작문에는 제가 

이뤄낸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도토루’라는 일본의 카페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아 

걱정이 앞섰지만, 이 1년간은 뭐든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컸기에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도전은 저에게 일본에서의 취업을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일에 적응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같이 일하는 직원분은 혼내시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친절하게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 일본에서의 취업은 어려우리라 생각했던 제가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짧지만 귀중한 4개월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렵더라도 학과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학기에는 

심리학과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전공은 일본어이고 심리에 관한 수업은 

교양으로 들어본 것이 다였기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을 검색해보는 

중에 심리학 공부는 물론 일본어 공부도 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일본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이번 2022년이 학창 

시절의 마지막이었기에 공부는 물론 많이 경험해보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오키나와, 겨울에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요코하마 



등 일본에서 가고 싶었던 곳을 원 없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동아리 합숙에서 바베큐와 

불꽃놀이를 하거나 오차대 축제 뿐만 아니라 동경대 축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일본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일본에서의 취업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 교관이신 사카모토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니시자카 교수님 수업을 듣기 전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교수님의 

말씀 덕에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과 오노씨, 기숙사 

관리인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들은 수업 담당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